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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여 깨어나라.

작성일 : 2011년 3월 11일 (금)

작성자 : 주정신

2011년 3월 9일 (수) 감람산 팔각정 오후 3:00~

일본에서 신입생들과 함께 80명이 왔습니다. 

20명씩 4팀으로 나눠서 기도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팀은 감람산을 올랐어요. 주님은 일본 회원들에게 

“감람산 팔각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서 올라 

오거라~”하셨어요.

감람산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주님~ 오늘 일본에서 왔는데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이들에게 산을 힘들게 올라오지만 정상에 나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섭리 길도 이와 같이 

오르고..오르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끝 날에는 영원한 

세계의 나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구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부르며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다들 자연만물의 하나님과 감동의 

성령님과 사랑의 주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월명동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불었어요. 팔각정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데요. 그런데도 다들 뜨겁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지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측은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성령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삼위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 바라보았습니다. 

성삼위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 사탄이 큰 손으로 일본 전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에 어둠이 깔려 그 어둠이 곧 일본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 

했습니다. 

“주여. 안됩니다. 제발 일본을 구원해주세요. 저 불쌍한 

나라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니 제발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까마귀 같이 검은 색 옷을 입고 거리를 분주하게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느냐? 나의 눈물이 보이느냐!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구나. 사랑이여. 사랑이여. 기도 

하라. 

불쌍한 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 해 주어라. 

곧 다가온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보아라. ”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지한 나라 일본이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민족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라. 애통해하며 

기도하라. 

사탄이 세력을 넓혀 너희 나라를 쥐고자 하니 너희는 

진정 기도하라. 민족의 구원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 민족의 구원이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느니라. 

무지의 나라여. 무지의 뿌리가 깊고도 깊은 나라여.

너희는 가장 큰 무지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함이다. 

너를 창조한 나를 모르고 내가 보낸 예수를 모르고 시대  

중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함이니라.

무지의 뿌리가 깊고도 깊어 뽑히지가 않는구나. 

일본이여 제발이나 깨어나라. 

너희의 무지에서 깨어나라. 

무지한 자들아. 더 이상의 무지를 못 보겠구나. 

너희 민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창조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나의 존재함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지만 너희 나라는 전능자인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 자들이 많고도 

많다.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불쌍한 민족이여. 나를 냉대하고 나를 외면하며 나를 

잡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는구나.

나는 성경에 말하였도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하였도다. 

하지만 너희 나라를 보거라. 나를 아는 자가 몇이더냐?  

나를 찾는 자가 있더냐? 내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더냐? 

없지 않느냐. 우상의 나라여. 너희 나라를 보며 나는 내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린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말하였다. 

나는 유일신이다. 나 외에 전능자는 없고 나 여호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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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없다. 내 심기를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는 진정 눈물로 기도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 온다. 곧 오리라.

그러니 눈물로 통곡하라. 회개하라! 

일본이여. 너의 민족에 통곡의 날이 다가온다. 

너희는 땅을 치며 통곡 할 것이다. 

땅을 치며 나를 부르리라. 기도할찌어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진정 기도하라! 

나의 때가 진정 다가옴을 너희의 눈으로 보리라. 

때가 가까워 옴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재림이 곧 가까웠음을 너희는 너희 눈 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은 일본의 모든 곳에 퍼질 것이다. 

우상을 섬기며 나를 부르는 자 없고 나를 붙잡는 이가 

없도다. 유일신인 나를 부르며 잡는 이가 없다.

내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놓고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르게 

하는 일본이여.

나의 손이 곧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 

더 이상은 너희의 그 모습을 못 보겠다. 

나의 화가 차올라 나의 손이 일본을 치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볼 것이다. 

민족을 구원 할 자 누구이냐! 

너희 민족은 사탄이 꽉 잡고 있다. 

사탄을 멸하라! 

일본 섭리여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외쳐라!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멸하라. 나의 때가 진정 가까웠도다. 

나의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일본이여 온전히 거듭나라. 사랑으로 거듭나라.

일본이여, 나를 불러라. 나를 잡아라. 

내가 뜻을 두고 너희 민족에 섭리 촛대를 꽂았도다. 

섭리의 촛대 너희가 기도하라.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어서 외쳐라. 재림의 때를 

외쳐라.

목숨을 걸고 외칠 때가 지금이다! 

일본이여! 깨어라나. 잠에서 깨어나라.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라. 깊이 잠든 나라여. 내가 너희를 

흔들어 깨워야 깨어나겠느냐. 일본을 흔들어 깨워야 

일어나겠느냐!! 

너희 민족은 언제 나를 돌아봐 줄 것이냐. 

너희 민족은 언제 나의 사랑을 알 것이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삶에 메여 살고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제발이나 나를 부르는 나라가 될지어다.

나를 찾는 나라가 될지어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성삼위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라.

너희 민족의 무지함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라.

때가 가까워 온다. 일본이여 깨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시대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하였느니라. 

개인에게 환란이 민족에게 환란이 온 세계에 환란이 올 

것이니라. 회개하라 하였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함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에게 기도하라 

말하였다! 기도하라. 

너희가 보리라. ”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감람산 간 일본 

회원들에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일본 민족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빨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와 모든 

환란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월명동에 온 80명의 일본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ᅲᅲ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이 느껴져요...


